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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tudies on environmental aesthetic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those based on the axioms about the role of geometric forms, and those depending on the experiments for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ponses and aesthetic proper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esthetic role of each architectural element and overcome the drawbacks of both approaches, we used eyetracker equipment that records the sequence of eye fixations of the observer. By presenting pairs of images with and without a particular element, we found that (1) vertical, particularly diagonal elements draw more attention than horizontal elements, (2) architects are less attracted to visual elements than non-architects, and (3) there is a likelihood of the existence of observing habits unique to each individual reflected by the visual patterns. Our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o use a scientific approach for 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rchitectural forms in affecting our attention. 
				

          Background Architects construct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by placing architectural elements.They assume that they can affect the observer’s visual attention in a particular way by controlling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architectural elements. While there are numerous studies on the aesthetic effect of architectural elements, there are few that actually reveals how our visual attention is affected in a systematic fashion.
				

          Methods We created pairs of images with and without a particular architectural element and presented to the subjects with and without architectural training. The movements of the eyes of the subjects were tracked using an eyetracker. We performed qualitative analysis on the scanpaths visualizing the eye movements. 
				

          Results Results revealed that vertical, particularly diagonal elements draw more attention than horizontal elements, architects are less attracted to the visual elements than non-architects, and there is a likelihood of the existence of observing habit unique to each individual reflected on the visual patterns.
				

          Conclusion Our study is meaningful as one of the early efforts to link physiological data with architectural aesthetics. With the help of new technology, many existing theories may be rediscovered and extended to new findings.
				

        

        
          
            초록
          
        

        
          초록 건축 미학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기하학 형태의 공리에 바탕을 둔 것과 다른 하나는 미학적 특징과 주관적 판단을 잇기 위한 실험에 근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각 건축 요소의 미학적 효과를 이해하고 이 두 접근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의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는 아이트래커라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특정 건축 요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다음 결과를 얻어내었다. 첫째, 수직, 특별히 사선적 요소는 수평적 요소보다 시선을 더 많이 끌었다. 둘째, 건축가들은 비건축가들보다 시각디자인적 요소에 덜 이끌렸다. 셋째, 주시 패턴에서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남을 알아내었다. 우리의 연구는 시각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건축 형태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배경 건축가들은 건축 요소를 사용하여 건축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그들은 요소들의 디자인 매개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거주자들의 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 연구에서 건축 미학적 요소와 관찰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관련지으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지만 건축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연구방법 우리는 건축 요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쌍으로 된 이미지들을 피험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피험자들의 눈 움직임은 아이트래커를 통해 기록되었다. 기록된 눈의 움직임은 선과 점으로 시각화되었고 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수직, 특별히 사선적 요소는 수평적 요소보다 시선을 더 많이 끌었다. 둘째, 건축가들은 비건축가들보다 시각디자인적 요소에 덜 이끌렸다. 셋째, 주시 패턴에서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남을 알아내었다.
				

          결론 우리 연구는 생리학적 데이터와 건축 미학을 연결 지으려는 초기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미학 이론들이 재발견되고 또 새로운 발견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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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목적
      
			건축가들은 디자인 과정 중에서 다양한 건축 요소 - 기둥, 계단, 바닥, 천장 등 를 조합하여 건축적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건축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한 요소들의 조형적 특징은 거주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건축적 스타일이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호감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동선의 명확함이 실내 환경의 미적 통일성에 의해 구현되기도 하며, 공간의 스케일 혹은 개방감이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건축가들은 이러한 조형 어휘가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자신이 구축하는 공간이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조형 원리는 개별 요소의 형태,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 혹은 외적 요소와의 상호작용 등 요소의 여러 구축 단계에서 작용한다.
			

      
			건축 요소의 미적 효과는 일반 조형 원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아른하임(Arnheim, 1954)은 저서 Arts and Visual Perception에서 균형, 형태, 성장, 움직임 등 일반적인 미적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의 시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를 소개하였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원칙들을 건축의 고유한 맥락 내에 발전시 켰는데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Arnheim, 1977)에서는 중력, 3차원, 스케일, 양식 등의 특수한 물리적, 사회적 상황에 따른 조형 원리를 서술 하였다. 프랜시스 칭(Ching, 2007)은 그의 저서에서 점, 선, 면의 기능과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2차원 및 3차원 기본 형태가 주는 미적 효과를 기술하였다. 이는 더 나아가 기둥, 지붕, 바닥 등 건축 요소가 어떻게 다양하게 디자인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르면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대한 공리적 정의를 바탕으로 건축의 기능적,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 시킴으로써 건축 요소의 미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환경 심리학자들은 건축의 미적 특성이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적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주로 인터뷰 혹은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호감도가 높은 건축물들을 찾아내고 과연 이들이 지닌 조형적 공통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조형적인 특징은 특정 건축 요소의 유무 여부, 모던/포스트 모던과 같은 사조적인 특징, 요소의 크기 및 위치 등과 같은 매개 변수로 변환되었는데, 가장 높은 미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값의 조합은 최종적으로 거주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되었다. 이러한 관찰자 중심의 접근 방식은 아른하임이나 게슈탈트 학자들이 취했던 연역적 방식과 대비되는데, 이는 건축물이 지니는 스케일과 영속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실험적 방식의 최종 목적은 조형 원리에 대한 건축가와 거주자 간의 반응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 간에 존재하는 미학적인 관점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역적 혹은 귀납적 방식은 각기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연역적 방법을 통한 건축 조형 원리는 인류의 역사에 걸쳐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왔으나, 학술적 원리로서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러한 원리가 여러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화하기 힘들다. 이와는 다르게 귀납적 방법은 그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실험 참여자들의 인식적 사고의 결과물인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힘들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참여자들의 주어진 건축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라는 하나의 지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요소와 관찰자 간에 어떠한 구체적 상호작용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이트래커라는 안구 운동 측정 장비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자들이 공간을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건축 요소별로 살펴봄으로써 여러 건축 조형 원리들의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일반인과 건축 전공자들의 관찰 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고 건축가 와 일반인들의 미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건축물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귀납적 방식은 여러 연구자들, 특히 환경 심리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스탬스(Stamps, 1994 & 2011)는 특히 건축 요소들의 매개변수와 관찰자들의 주관적 평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통계적 요인 분석을 통해 비형태적 인자(자연 vs. 인공물, 낡은 vs. 새로운)가 형태적 인자(중경의 넓이)에 비해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Stamps, 1994). 또한 관찰자들의 평가 중에서 공간의 넓이를 느끼는 정도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바닥의 넓이, 실의 높이, 평면의 비례, 실내 공간의 색채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설문 조사 및 통계 분석 결과 바닥의 넓이와 실의 높이가 공간 크기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Stamps, 2011). 다른 매개변수 를 사용한 연구로 네이사르(Nasar, 1994)는 감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 외관 요소로 양식, 복잡도, 대중적 스타일, 비전형성, 자연스러움 등이 있음을 밝혔고, 그로트(Groat, 1994)는 한 건물이 주변 건물과 얼마나 시각적으로 잘 어울리는가가 미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히드(Heath, 2000)은 도시 스카이라인의 실루엣 라인과 파사드의 명확도를 사용하여 관찰자의 평가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건축 요소가 건축가와 일반인에게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조사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기포드(Gifford, 2000)는 아치, 금속, 삼각형, 철책 등 이 건축가에게 영향을 주는데 반해, 반사율, 유리, 층수, 색채의 통일감 등이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다 최근에 포셋(Fawcett, 2008)은 건축가와 일반인 간의 미학적 차이가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박공 지붕과 같이 일반인들이 주목하는 요소와 건축적 특징과 같은 건축가들이 주목하는 복잡한 요소를 건축 디자인에 병렬로 제시함으로 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 조형 원리에서 출발하는 연역적 방식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앞에서 소개되었듯이 아돌프 아른하임은 게슈탈트 이론에 근거 하여 일반 조형 원리(Arnheim, 1954) 및 건축 조형 원리(Arnheim, 1977)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칭(Ching, 2007)은 그의 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능에서부터 건축군을 이루는 형태의 조합 방식까지 그 스케일을 넓히면서 각 원리가 적용된 실제 건축물의 예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예로 김현철(Kim, 1993)의 설계를 들 수 있는데 건축적 산책이라는 르 꼬르뷔제의 개념을 구현하는 방식으로써 건축 요소의 구성을 통한 시선과 동선의 유도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이트래커는 마케팅이나 심리학적 연구의 관점에서 관찰자의 이목을 끄는 요인을 찾아내는데 많이 사용되었는데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웹사이트를 읽는 데에 미치는 영향 (Dong & Lee, 2008) 및 호감도나 전문성이 휴대폰 디자인 주목에 미치는 영향 (Kukkonen, 2005) 또는 레스토랑 메뉴 디자인에 어떻게 사람들이 주목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사용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는 최계영(Choi, 2009)이 좌우가 뒤바뀐 실내 이미지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요소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웨버(Weber, 2002)는 단순한 기하 형태로 이루어진 3차원 환경을 구성하여 건축 요소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원(Lee, 2012)은 이를 확장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건축가와 일반인들의 주시 패턴의 차이를 밝혀내었다.
			

    

    

  
    
      3. 실험 방법
      
			먼저 참가자 모집은 건축 관련 학과 3, 4학년 대학생 및 실무 경력자와 그 외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컬러나 안경 착용자와 진한 아이라인이 있는 자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눈동자 추출에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하였다. 여기에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뚜렷한 이유없이 한곳만을 응시하는 데이터, 기침같은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34명의 일반 전공자와 30명의 전공자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관찰 대상이 되는 이미지는 건축 잡지에 있는 실내 투시도 렌더링과 사진, 그리고 실제 지어진 호텔, 공항, 역사를 방문에서 얻은 홀 사진들로부터 추출하였다. 주요 타겟이 되는 대상 이미지는 여러 건축 요소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화되어 있으면서도 각 요소의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여서 그 요소가 제거되었을 때에 효과가 확연이 다른 것을 선정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3명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연구자의 검증을 거쳤다. 선택된 이미지에서 특정 요소 – 바닥, 천장, 계단, 기둥, 사람, 광고판 - 를 제거하였는데 제거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제거된 선을 따라 있는 패턴을 반복하여 채우는 이미지 조작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조작 부분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경우는 관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이트래커는 탈착식의 한 눈만 트래킹하는 애링턴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두 개의 모니터를 통해 관찰자의 데이터를 모니터하였다. 하나의 모니터에는 관찰 대상의 이미지가 제시되고 또 다른 모니터에는 이미지 상의 눈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점이 실시간으로 표현되는 비디오를 표시하였다. 이 비디오는 연구자 들에 의해 비디오 촬영 되었는데 이는 추후 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된 시선의 이동선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실험 과정은 맨 처음 관찰자에 대한 아이트래커 착용이 끝난 후 모니터상에 위치하는 아홉 개의 점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동공의 중심점과 화면상의 특정 점을 매핑시키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으로써 각 점에 대한 매핑의 일관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재시도 되었다. 이후 각 관찰자에 대해서 연속된 이미지가 제시되었는데 각 이미지마다 12초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는 총 이미지 수와 눈의 피로도 및 각 이미지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미지는 원 이미지와 특정 건축 요소가 제거된 이미지가 쌍으로 제시되었는데 학습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건축가/일반인 그룹 각각 절반은 원 이미지를 먼저 보도록 하고 다른 절반은 조작된 이미지를 먼저 보도록 하였다.
			

      
			원 데이터는 엑셀 형식으로 제시되었는데 각 안구가 머무른 지점의 위치와 동공의 크기가 시간별로 나타났다. 중간 중간 주어진 이미지 영역 밖의 위치가 표시되었는데 이는 눈이 깜빡이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원 데이터 와 비디오 촬영을 분석한 결과 관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트래커 장비 자체의 무게로 인해 데이터가 실제 관찰자들이 관찰한 지점보다 전체적으로 아래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할 시에 보정되었다.
			

      
        
        

        Figure 1 
				
        

        
          A subject wearing an eyetracker (left) and visualization of eye movements (right)
        
        

        

      

    

    

  
    
      4. 실험 결과
      
			크게 수직, 수평적 건축 요소와 기타 비영구적인 시각적 장치들(인물 및 실내 시각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4.1. 수직적 건축 요소
        
				수직적 건축 요소로서 기둥과 계단의 유무에 따른 시선 패턴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둥은 시선의 좌우 이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 하였는데 기둥이 없을 때 하나의 통일된 공간으로 인식되던 곳은 기둥이 존재함으로써 여러 개의 분절된 공간으로 인식, 시선이 한정되었다 (Figure 2). 기둥을 따라 시선이 위로 이동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또한 기둥 자체에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 및 비건축 전공자 모두에게 동일하였다.
				

        
          
          

          Figure 2 
				
          

          
            The change of the horizontal scope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columns
          
          

          

        

        
				계단의 경우는 기둥의 경우와 다르게 그 형상 자체가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계단과 연결된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시선의 사선 방향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Figure 3). 이는 따라서 계단이 없었을 경우 계단이 있었을 때보다 위층의 영역에 대한 주목 빈도가 적은 결과를 가져왔다. 계단이 없음에도 위층을 주목했을 경우는 층을 분리하는 수평선을 따라 이동하다 점차 사선을 그리며 층을 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는데 수평선을 직접 수직으로 분절하는 시선의 움직임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3 
				
          

          
            The change of the vertical scope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stairways
          
          

          

        

      

      
        4.2. 수평적 건축 요소
        
				수평적 건축 요소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 천장이나 바닥에 나타나는 패턴 및 구조물의 유무를 비교해 보았다. 라인 드로잉 이미지의 경우 패턴이 있는 경우에만 종종 주목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색의 벽면에 대한 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견되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방향을 따라 단위 패턴만이 주목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 대체적으로 수평적인 요소는 그 자체나 혹은 주변으로 확장된 공간과 관련한 특별한 주시 패턴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주어진 건축 환경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경우, 바닥의 패턴의 유무가 시선의 확장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종종 발견되었다 (Figure 4).
				

        
          
          

          Figure 4 
				
          

          
            The change of the visual scope with the introduction of floor patterns
          
          

          

        

      

      
        4.3. 기타 시각적 요소
        
				주어진 이미지의 인물의 유무에 따른 시선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인물이 있는 경우 인물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 자체가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물의 눈의 위치와 시선의 방향에 따라 2차 시선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존재하는 공간에 실존 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경우 - 가상의 공간에 실제 인물의 사진을 콜라주한 경우에는 드로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물에 대한 시선의 집중이 존재하였다 (Figure 5). 즉, 인물에 대한 주목 여부는 주어진 공간의 실재성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광고물에 대한 집중도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전공과 비전공 간의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Figure 6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지의 좌우와 중앙에 커다란 광고판이 위치하여 있는데 비전공자의 경우 처음 5초 동안 이에 집중을 하는 관찰자가 총 34명 중 23명 이었던 것에 비해 전공자의 경우는 30명 중 13명에 그쳤다. 몇몇 경험 년 수가 많은 건축 전공자의 경우에는 특히 광고판 및 길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시각물을 기피하는 경향이 주시 패턴에 매우 뚜렷이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특이한 점으로는 주시 패턴의 개인별 차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케이스가 발견되었는데, 특정 위치를 전후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관찰하며 이동하는 경우, 시선이 머무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촘촘한 경우, 커다란 영역을 가로 지르며 빠른 시간 동안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관찰하는 경우 등이 발견되었다.
				

        
          
          

          Figure 5 
				
          

          
            Different levels of concentration on humans (low: top left, low: top right and bottom right)
          
          

          

        

        
          
          

          Figure 6 
				
          

          
            Attention on signboards (left: architects, right: non-architects)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축 요소의 조형적 특징이 관찰자의 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각각의 요소의 유무에 따른 주시 패턴의 차이를 통해 알아보았다. 안구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아이트래커를 사용하여 관찰자의 생리학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역적 건축 미학 이론에 과학적인 근거를 부여한 데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실험에 근거한 귀납적 방법이 관찰자의 특정 공간에 대한 선호도에 의존하는 데에 반해 특정 건축 요소가 관찰자의 시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개별적인 주시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 패턴을 파악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 요소의 수직, 수평적 형태보다는 사선적 형태가 강한 시선 유도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의 동선이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종종 위치하는 천정 및 바닥의 수평 구조물/시각물들의 효과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시선 유도 외의 심리학적 효과 혹은 미학적 선호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건축 요소들도 시선을 위로 끄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이는 주어진 건축 공간들의 지배적인 방향이 수평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직 위주의 공간 - 고딕 성당 같은 - 에서의 시선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시선의 상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는 가상 3차원 공간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사선의 경우 강한 유도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웨버(Weber 2002)의 발견과도 일치한다. 그는 시지각 세포가 격자무늬 형태로 배치되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주어진 건축 공간의 경우 시선의 움직임이 그 자체에 머무르기보다 층간 이동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험적인 측면 - 계단을 오르내리는 신체 이동 경험 - 에 의한 추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인 시선의 이동이 전체적으로 깊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시선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선의 집중이 일어난 이웃한 점들 사이의 위치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한 예로 기둥이 배경 앞에 존재할 경우, 시선의 이동이 배경의 깊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기둥 자체에 대한 주목이 잘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기둥을 건너뛰는 시선의 수평 이동도 종종 억제된다. 이는 수직 기둥의 위치가 수평 시선의 이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사례에 나타난다. 또 다른 예로는 두 배경을 분절하는 수평선이 있을 경우 이 수평선을 수직으로 분절하는 시선의 이동 - 두 주시점의 깊이가 차이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선의 움직임 - 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시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각적/인지적 생체 에너지(예: 초점의 이동)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물이나 시각물에 대한 주시도 관찰되었는데, 인물의 경우는 주어진 공간이 가상인 경우에, 시각물의 경우는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인 경우에 많이 주목을 끌었다. 특히 건축 경력이 많은 관찰자들의 시각물에 대한 기피 현상은 매우 분명하였는데 이는 건축 교육과 실무를 통해 익힌 건축 요소를 조절하여 건축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보다 익숙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또 다른 경향으로는 건축의 교육적 효과를 뛰어 넘는 개개인에 고유한 주시 패턴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아이트래커 데이터와 각 개인의 미학적 성향을 상관시켜보는 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활용 방안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정성적 판단에 근거함으로써 그 과학적 객관성을 완전히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미학 이론에 근거하여 시선의 이동을 관찰한 초기 연구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시선 움직임에 대한 세밀한 정량화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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